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리며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 드리기 위해서였음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스타벅스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책임은 조직과 저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이번 일을 통해 더 낮은 자세로 배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듣겠습니다. 
더 무겁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객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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